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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제42회 인천연극제』 9일간의 대장정 마무리

 - 극단 태풍‘귀가’대상 영예, 『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』 인천 대표로 출전 -

- 내년 『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』 인천에서 열려 -

 『제42회 인천연극제』가 지난 19일 문학시어터에서 폐막식을 끝으

로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. 이번 연극제에는 ‘사람 그리

다’‘공연창작소지금’‘민’‘해피아이’‘연극을 만드는 사람

들’‘다락’‘인토’‘태풍’등 총 8개 극단이 참여해 관객과 소통

했다.

폐막식에서 극단 태풍의 ‘귀가’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. 심사위원

은 수상작에 대해 ‘연출가의 독창적인 해석과 배우들의 연기가 조화

를 이룬 점을 높이 샀다’고 평가했다. ‘농토’(극단 민)가 최우수상

을, ‘위선자’(극단 인토)와 ‘청천시장별곡’(극단 해피아이)이 각각 

우수상을 수상했다. 

개인상 부문에서는 ‘귀가’(극단 태풍)의 이병철 배우가 최우수연기

상을, ‘위선자’(극단 인토)의 도경국 배우가 남자우수상을, ‘농

토’(극단 민)의 장윤형 배우가 여자우수상을 차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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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밖에도 ‘귀가’(극단 태풍)의 김보현 배우가 신인상, ‘귀가’(극

단 태풍)의 강미혜 연출이 연출상, ‘위선자’(극단 인토)의 박상우 

연출이 희곡상, 극단 민이 무대 미술상을 각각 받았다.

한편, 대상을 받은 극단 태풍은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용

인에서 열리는 『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』에 인천 대표로 출전한다.

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“인천연극제를 계기로 지역 공연예술

을 연결하는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인천 연극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

길 바란다. 아울러, 2025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

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연극협회가 함께 잘 준비

하겠다”고 말했다. 

강미혜 극단 태풍 부대표는 “오늘 대상은 긴 시간 호흡을 맞춰온 배

우들의 노력의 결실이다. 배우들에게 감사하다”며 “대한민국연극제

에도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노력해 좋은 성과를 얻어 오겠다”고 말했

다.

김종진 한국연극협회 인천시지회장은 “앞으로도 인천연극제가 인천

시민들이 즐기는 최고의 종합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

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- 3 -

<관련사진> 폐막식 사진

 


